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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2022. 02. 8. [화] 

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

윤석열 후보 부동시 군 면제 의혹 규명을 위해

검사 임용(초임 및 재임) 시 신체검사표 등 정보공개청구

○ 군입대 신체검사와 검사 임용 신체검사 시 양안 시력 차가 너무 커

○ 검찰총장 인사청문절차에서 검사 임용(초임․재임) 시 신체검사표 지속 요구에도 거부로 

일관하는 태도 부적절

○ 대통령 후보의 병역면제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반드시 보장돼야

윤석열 후보는 1982년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좌․우 양안의 시력 차이가 0.7(좌안 0.8, 우안 

0.1)에 이르는 부동시로 군입대를 면제받았다고 밝힌 바 있고,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

당시 개인적으로 진행한 신체검사에서 여전히 양안의 시력차가 0.7에 이르는 부동시 상태라고 

해명한 바 있다.

하지만 김병주 의원은 어제 대정부질의 과정에서, “과거 군입대 신체검사와 인사청문회 당

시 개인적 신체검사 사이 양안의 시력차이가 0.7로 동일한 것은 사실”이나, “제보를 바탕으로 

확인한 바에 따르면,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2차례1)의 검사 임용 시 양안 시력차는 

각 0.2(1994년 초임) 및 0.3(2002년 재임)에 불과하여 부동시가 아닌 정상시”라는 추가 사실

을 공개했다. 또한 “ "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, 검사시절 두 번 검사했을 때는 정상이

고, 청문회 때 요구한 자료를 보니 부동시가 됐다"고 설명하며, "의학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

깝다. 부동시는 금세 좋아졌다, 나빠지지 않는다"고 강조했다.

1) 윤석열 후보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1994년과, 퇴직 후 변호사 개업한 뒤 경력검사 임용인 2002년 등 2차례 검사임용
절차를 거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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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후보는 김병주 의원의 위 의혹제기에 “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나. 검

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다 검증했다.”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. 하지만 대통령은 국군

통수권자로서 그 후보자의 병역문제는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. 윤 후보 말처럼 ‘할 게 없

어 한다’는 식의 괜한 트집잡기로 매도할 일이 아니다.

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이미 검증했다라고 했으나 완전한 검증이 

이뤄지지 않았다. 당시 윤 후보는 청문위원들의 검사 임용 시 신체검사표 등의 자료 제출요구

에 불응했고, 그 결과 윤석열 후보의 병역면제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았

다.

윤석열 후보의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는 병역면제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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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측정된 시력으로서, 후보 본인의 객관적인 시력이 그대로 측정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

에서 반드시 공개되었어야 할 자료다.

윤 후보의 병역면제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자료는 제출했어

야 한다.

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병역면제에 문제가 없다면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표를 스스로 제출

해주기 바란다. 그런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윤 후보 스

스로 위 자료를 제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,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에서는 금일 

법무부에 윤 후보의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할 것이다. <끝>


